
이때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
도연은 김시현보다 1 1년 연하
이고 경기 김포 출신이며 3ㆍ1
운동 당시 1 9 1 9년에 일본의 게
이오대慶應大를나와 1 9 2 7년에
미국에 가 컬럼비아대를 거쳐
아메리카대에서 1 9 3 1년에 경제
학박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한
국 경제학박사 1호였다. 1932
년 귀국해 연희전문학교 강사
를 하다가 1 9 3 4년에 조선흥업
주식회사를 만들어 사장이 되
고 1 9 4 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
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2년 복
역했다. 광복후 한국민주당의
8인 총무의 한 사람으로 정계
에 들어 1 9 4 6년 2월 미군정하
에서 남조선민주의원이 되고
1 2월에 남조선과도정부입법의
원에 당선되어 한민당의 핵심
인물이 되었다. 1948년 제헌국
회의원에 한민당 소속으로 당
선되어 국회의 초대 재정위원

장이 되고 8월에 정부가 수립
되자 재무장관이 되어 1 9 5 0년
까지 재직했다. 김시현이 나갔
던 2대 민의원 선거에서는 낙
선하고 1 9 5 4년 민주국민당 최
고위원이 되었다. 3대 민의원
에 당선되고 1 9 5 5년에는 민주
당 고문, 1958년에 민주당 중
앙위 부의장이 되었다. 1960년
4ㆍ1 9후의 5대 민의원에 당선
되어서는 민의원 부의장이 되
었는데 이때 최고령으로 당선
된 김시현과교분이 있게 되지
않았나 추측된다. 1960년 8월
내각제 하에서 윤보선尹潽善
대통령에의해 제1차 국무총리
에 지명되었으나 국회의 인준
투표에서 패해 장면張勉이 총
리가 되어 정권을 잡지 못했
다. 이어 민주당의 구파를 이
끌고 구파동지회를 결성, 10월
에 민주당과 분당하여 신민당
新民黨을 따로 만들어 위원장
이 되었으나 5ㆍ1 6정변으로 국
회가 해산되었다. 이때에 정확
히 8개월 남짓의 민주당정권하
에서 김시현은 무소속 국회의
원으로 있었지만 심정적으로
민주당 구파 사람들과 교감하
였고특히 그 파벌의 영수이던
김도연과 친했던 것으로 보인
다. 1963년 1 1월의 6대 국회의
원 선거에는 자유민주당의 전
국구 1번으로 당선되었으나
1 9 6 5년 8월 한일조약 비준에
반대하여 의원직을 사퇴했고
이때윤보선이민중당民衆黨을

이탈하여신한당新韓黨을창당
하자이에 참여해그 상무위원
이 되어 있었다. 이러한 김도
연이야당의 큰 계파 영수로서
사회단체가연합하여구성하는
김시현사회장위원회의위원장
을 맡은것은 무엇인가김시현
과 상당한 인연이있었던 때문
이 아닌가 생각된다. 실제로
이 무렵을 전후해서 권애라는
김도연을그 집으로 자주찾아
다니며 만났다고그 당질녀 권
경애는 말하곤 하였다. 권경애
가 당고모를만나어디를 다녀
오시느냐물으면 권애라는‘김
도연을 만나고 온다’는 대답을
한 것이 여러번이었고 그만큼
권애라는김도연과친한 것 같
았다는 것이었다. 권애라가 이
렇듯 김도연을 집으로 찾아다
니며혹은 무엇을청탁했고어
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려진
게 없다. 김도연이 한 정파의
영수이긴 하지만 어려운 야당
생활을 하면서 김시현이나 권
애라의 곤궁한처지를 도울 수
는 없었을 것이며권애라 또한
생계문제 따위를부탁하러김
도연의 집에드나든 것은아니
고 다른정치의 일로 찾아다니
며 담론을 나눴을것으로 추측
된다. 그나마 김도연은 김시현
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 9 6 7
년에 7 4세로 사망했다. 그러나
권애라가 이처럼 자주 김도연
을 찾아다닌것은김시현이고
령으로 정계를은퇴한 뒤에 여
성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진출
할 뜻을 가지고 그 정당의 공
천을 받고자 했던 것일 수도
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 권애라
는 김도연보다 3세가 연하이니
거의 동년배라 할 수 있는 나
이였다. 그리고 권애라의 고향
이 강화의 교동이니김포출신

의 김도연과그 출신지에있어
서도 거의 동향에 가깝다 할
수 있었다.
김시현이 별세한 후 놀라운
일이 일어난 것은그가 사회장
의 예우를 받은 것만이 아니었
다. 이때에 이제 절대자의 지
위를 굳히고 있던대통령 박정
희는 김시현이 삭월세집에서
무척 곤궁하게지냈고 그 유족
이 극빈 상태라는 말을 들었
다. 박정희는 김시현이 매우
훌륭한 애국자라고 말했다. 그
리고국무총리김종필金鍾泌에
게 특별히 금일봉을주어김시
현의 집에 찾아가 그 유족을
위로하라 하였다. 이에 국무총
리 김종필이몸소불광동 독박
골의 김시현 월세집에 찾아와
그 아들 김봉년을위로하고 대
통령의 하사금 일봉을 전했다.
그 일봉에는 당시로서는 거금
8 0만원이 들어있었다. 마침 그
월세집의주인은 이 집을팔고
자 내놓아 이사를 해야할 처지
였다. 김봉년은 그 대통령의
하사금으로독박골 산꼭대기에
서 중턱쯤으로 내려와 작지만
그래도 좀 집 모양을 한 단독
주택 한 채를 사서 들었다. 그
런데 그 돈 8 0만 원은 그같은
집을 한 채 사고도 많이 남았
다. 그뿐 아니라 김봉년은 부
친 사후 이와 같은 대통령과
국무총리의 배려로 당시로서
좋은 직장인 인천의 대한중석
공사에 들어가 정년이 될 때까
지 근무하게되어비로소 다소
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
되었다.
당시 김봉년이 들어간 대한
중석공사는국영기업으로서최
고의 직장이었다. 범인이 넘보
기 어려운 일류 직장에 특채가
된 바인데 김봉년은 거기에서
도 다시 특별히 배려되어좋은
자리에 배정되었다. 공사에 소
요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용도
직에 보임된 것이다. 그 자리
에 김봉년이 가 앉아 근무를
하는데 납품업자가 관례에 따
라 물품대 수령액에대한일정
액의 상납금을 가지고 들어와
그를 불러내서는 은밀히 건네

주었다. 이에 김봉년이 낯색이
변해 펄쩍 뛰고 받지 않을 뿐
아니라 상대에게 면박을 주어
내쳤다.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
않았다. 업자는 대번에 이 일
을 김봉년의윗선에 알렸고 그
부서의 분위기는 찬바람으로
바뀌었다. 이윽고 김봉년은 스
스로 타부서로의 전출을 원하
여 월급 밖에는 일체의 가외
수입이 있을 수 없는 말단의
한직으로 옮겨서야 그 직장에
서 거의 정년을 마칠 때까지
부지하게 되었다. 그렇다고 김
봉년이 그저 범상한 사람으로
서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.
그는 근거서류가 없어 만주와
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사실과
옥고등에 대한인정이나보상
을 받지못하고 있지만 나름의
정치적인의지를 늘 가지고 있
었다. 한번은 그가 외재종누이
인 권경애를찾아와 여러 이야
기 끝에정치활동을벌여 국회
의원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.
권경애는그 시집 친척어른한
기태씨가국회의원에출마했다
가 재산날리고 집까지 경매되
는 것을 본 이후 누가 정치를
하거나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
고 하면 실색을 하여 말렸다.
권경애는 깜짝 놀라‘오라버
니, 제발 그런 끔찍한 생각은
꿈도 꾸지 말라’면서 다소의
용채를 마련해 주고 통사정을
한 일이 있다 하였다. 어쨌든
김봉년도 그 부친 김시현같이
불고가산不顧家産을하는것은
아니라 할지라도 가정과 보처
자保妻子를 위해 전념하여 바
깥의 대의大義를 돌보지 않는
가장형의사람은아니었다.

1 12 0 0 9년 8월 1일 토요일 제128호

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【2 2】
부활을꿈꾸며쓰러지다

▲ 1 9 6 0년 3월의바지차림으로박순천과함께한 권애라.

▲ 검정셔츠저고리차림의권애라

7월 6일 화산부원군종
회(회장 권진택)에서 1 0
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
습니다.

감사합니다격려에

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의 8월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행하오니 많은 회원의
참여바랍니다. 항상가족동반을환영합니다.

일 시 : 2009년 8월 1 5일 광복절휴일(셋째주토요일) 오전 1 0시(시간엄수)
집결장소 : 서울 강북구우이동버스종점(지하철 4호선수유역 3번출구로나와 1 2 0번

ㆍ1 5 3번 버스이용)
산 행 지 : 북한산우이령길(수유동종점에서우이동전경대쪽으로 4 0 ~ 5 0분 도보이

동하여우이동탐방안내소— 우이령— 소귀고개— 우이령광장— 오봉산
전망대— 유격장— 전망대 — 교현탐방안내소— 오봉산휴게소버스정류소
: 6ㆍ8km, 1시간4 0분에서 2시간 2 0분 소요)

준 비 물 : 신분증, 등산복ㆍ등산화착용및 선택적이동식
연 락 처 : 총무권병일 0 1 1 - 2 8 9 - 1 7 4 7ㆍ권기윤 0 1 0 - 7 2 8 2 - 3 6 0 8

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權 寧 翼

근기요산회 8월 산행 안내


